
서 론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할 때, 고의 없이 단순착

오로 인하여 처방과 다르게 조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러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

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며 변경 혹은 

수정조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순착오나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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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Background: Dispensing in error is traumatic for the pharmacist as well as the patient. 

Faulty dispensing may result in litigation, which can be expensive and lead to increased 

costs for pharmacist’s liability. However, there is no the way to confront the dispensing 

in error in current pharmaceutical law. Methods: In this collected cases of dispensing 

error, we analyzed the interpretation of authentic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examples 

of the SPO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MFD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Korea and suggested 

ways and means to respond patient’s complaints step by step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public health and police. Results: When a patient complains to a government office 

about a dispensing error, the public health officer visits to investigate the pharmacy site, 

and the pharmacist should attend the police station to make a statement.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collect objective data to prove no intention of pharmacist and protect your 

pharmacist’s liability. It is helpful to submit supporting the interpretation of authentic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examples of the SPO, the MFDS and HIRA, and newspaper 

articles. We shared the six types of countermeasure as to dispensing error; dispensing the 

wrong medicine (lower price and higher price), the wrong drug strength (lower dose or 

higher dose), the same ingredient which produced different company, and addition. 

Conclusion: In all cases of dispensing error, the pharmacist should deal with the 

situation. It is essential to prepare objective data in response to patient complaints. 

Unfortunately, it has been a lack of clear countermeasure as to dispensing error from a 

pharmacist’s perspective. We need to suggest the pharmaceutical legislation as to 

dispensing error by due process of pharmacy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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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조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다. 따라서 약사가 

조제를 할 때 실수를 저질러도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약사의 과도한 우려 때

문에 일부 환자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

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즉 환자가 약사에게 비상식적인 무

리한 책임을 요구한다면 법적대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

나, 약사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손실을 감수하

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약사가 불합리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환자만 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약

사가 단순조제실수를 합리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갈 수 있

도록 올바른 대처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약사의 단순조제실수에 대해 형사 및 행정처분

이 우려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서술하

고자 실시하였다. 특히 단순조제실수에 있어 환자가 약을 

복용 혹은 사용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약을 복용 혹은 사용

하였으나 병원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의 위해를 입지 않은 

경우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단순조제

실수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한 후 보건소와 경찰의 조사방

법을 파악하고 검찰의 판례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권해석을 분석하여 사례별

로 법적대처법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1.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대처의 흐름 

약사의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대처의 흐름은 Fig. 1과 같

으며, 법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환자 응대까지 다룬 ‘단순 

조제실수 대처매뉴얼’은 본 저자가 2017년 3월 15일 데일

리팜1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일선 약사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는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환자가 약사에게 무

리한 책임을 요구할 때며, 이 경우 명심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 병원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의 

위해를 입었다면 약화사고보험2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3의 중재를 받아 환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1. 2017년 3월 15일 데일리팜 ‘분회가 만든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 약국 피해 

막아’.
2.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라면 자동으로 약화사고보험에 가입

이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중재를 받아보고 싶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연락을 

둘째, 환자가 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약

을 복용 또는 사용하였으나 병원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의 

위해를 입지 않았고 약사가 단순조제실수임을 증빙하는 객

관적 자료들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다면 형사 및 행정 처분

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셋째, 환자가 병원진단서

를 발부받을 정도의 위해를 입지 않았다면 설사 유죄로 기

소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약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마무리 된다. 즉 기소되더

라도 통상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자격정지 15일 동안은 

관리약사를 고용함으로써 종결되는 문제이다.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환자의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

가 있다면 약사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환자는 관공서

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피의자인 약

사는 보건소와 경찰의 조사를 받아 진술하게 되며 단순조

제실수임을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무혐의 판결

을 기대할 수 있다. 보건소는 약국으로 현장조사를 나오고 

경찰서에는 약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진술에 있어 유의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에는 약사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단순착오’, ‘실수’임을 반드시 명기한다. 이때 변경

조제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갑자기 업무가 

몰려 바빠서 실수를 저질렀다’ 등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주의할 점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고 졸려서, 술에 취해서, 피곤해서’ 등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약사는 조제하지 않

고 쉬었어야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 “당시 갑자기 업무가 몰려 바쁜 상황에서 ‘단순 착오’

로 인해 OOO씨 처방에 대해 A로 조제하지 않고 B로 

조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검찰

의 판결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 받고 싶다”고 

요청한다. 셋째, 경찰서에서는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조서’

를 작성하게 된다. 보건소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요령대

로 진술한다. 조서를 작성할 경찰이나 조서를 검토할 검찰

의 업무량은 매우 많으므로 되도록 짧고 간략하게 핵심을 

진술하는 것이 좋다. ‘조서’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말을 자

필로 쓰게 되는데, ‘단순착오’, ‘실수’, ‘반성’, ‘선처부탁’ 등

을 핵심어로 간략히 작성하도록 한다. 단순조제실수로 인

해 피의자가 된 약사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 

하도록 한다. 전화: 1670-2545, 인터넷주소: https://www.k-medi.or.kr 

/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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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단순조제실수임을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적

절히 수집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보건소에는 

약국 현장조사 후에, 경찰에는 조서를 작성하러 출두할 때 

‘단순조제실수임을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들’과 근거가 되

는 유권해석, 판례, 신문기사 등을 함께 제출한다. 이에 대

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예) “당시 갑자기 업무가 몰려 바쁜 상황에서 ‘단순 착오’

로 인해 OOO씨 처방에 대해 A로 조제하지 않고 B로 

조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조제 실수를 한 것

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제를 할 

때는 더욱 신경 써서 점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고개 숙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서 진술조서와 피의자인 약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검사의 서면판결이 있게 된다. 통상적으

로 피의자인 약사는 경찰조사 후에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 중의 하나를 통지받는다.

첫째, 불기소(혐의 없음, 무혐의) 

둘째, 기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는 형사처분’과 ‘약사 자격정지 15일의 행

정처분’이 병과 

셋째, 기소유예. 형사처분 없고, 1/2로 감경된 행정처분

검찰의 판단은 대체로 ‘환자가 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환자가 피해를 입

어 진단서를 뗄 정도라면 단순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화사고보험이나 ‘한국의료분쟁조

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아 환자와 미리 합의를 하도록 한다. 

‘환자가 병원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의 피해가 없고’, ‘단순 

착오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다면 검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무혐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2. 단순 조제실수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의 수집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약사의 진술은 자기주장이다. 따라

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가 되는 유

권해석, 판례, 신문기사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검찰에서 

무죄판단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먼저 모든 단순

조제실수에 인용할 수 있는 범용항목들과 향정신성의약품

에 대해 단순조제실수를 하였을 때 인용할 수 있는 항목을 

기술한다. 또한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연동된 약학정보원자

료 등을 참조하여 처방전의 약과 단순착오로 인해 조제한 

약의 사진을 첨부하고 제약회사명, 보험약가 등을 기재하

며 단순조제실수의 정황별로 다음 항목들을 적절히 취합하

도록 한다. 

첫째,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변경 조제할 이유가 없다.

둘째, 외형상 크기, 모양, 색깔이 유사해 착오가 있었다. 

셋째, 같은 회사의 똑같은 명칭의 제품이고 함량만 달라 

혼동을 하였다. 

넷째, 동일 성분, 동일 효과의 제품이고, 회사만 달라 착오

가 있었다.

다섯째, 최근(6개월~1년) 조제자료를 살펴보면 혹은 최근 

OO병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함량이 a로 처방된 

것이 대부분이고 함량b로 처방된 사례는 드물어

서 착오가 있었다.

여섯째, 최근(6개월~1년) 조제자료를 살펴보면 혹은 최근 

OO병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A성분의 약으로는 

주로 B나 C처방이 나오고 D는 처방된 사례가 드

물어서 착오가 있었다. 

Fig. 1. 단순조제실수 대처 흐름도 



정민식

Korean Journal of Community Pharmacy, Vol. 3, No. 2, November 2017 105

보건소와 경찰에 제출한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직접 작성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례별로 기술해보자. Fig.는 첨부자

료의 페이지를 의미하며, 각 페이지 표시 우측에 ①, ②, ③ 

등의 기호를 써서 각 항목의 근거를 밝힌다. 피의자인 약사

가 자신의 사례에 대해 다음 범용항목들을 먼저 기술하고 

정황에 따라 전술한 여섯 항목들 중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적절히 취합하여 기술한다. 다음 1)~4) 항목은 모든 단순조

제실수에 인용할 수 있는 범용항목이며, 5)항은 단순조제실

수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일 경우 인용할 수 있는 항목이

다. 경기도 부천지역에서는 2017년 3월 현재 두건의 단순

조제실수사건이 검찰까지 이첩되었고 하기한 바와 같이 대

처한 결과 모두 무혐의로 판결났다.

1) 보건복지부는 “변경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조제할 고의나 의도없이 단순착오

로 인하여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

에서 변경조제한 경우와는 구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

권해석을 하였습니다(Fig. 2 ①, Fig. 12 ④).

2) 약사법 변경조제 조항에 과실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이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고 예외적으

로 과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 때 한해 과실범을 처벌

한다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Fig. 3 ①, 

Fig. 13 ①).

3)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약국에 대

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의(조제)청구불일치’에 대

해 몇백원 차이까지 밝혀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하는 

상황에서 변경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습니다

(Fig. 4 ①, Fig. 5 ①, Fig. 12 ③).

4) 피의자인 약사 OOO은 업무가 바쁜 와중에 단순착오가 

있었을 뿐, 변경조제할 아무런 고의나 의도가 없고, 고의

적 변경조제에 대한 증거도 불충분함을 감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Fig. 8 ②).

5)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변경조제를 하면 실재고량과 장

부재고량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차이가 경미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변경조제할 아

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습니다(Fig. 6 ①, Fig. 7 ①).

사례 1. 부광메티마졸정 5 mg을 메치론정 4 mg으로 조제한 

경우

먼저 전술한 범용항목에서 1), 2), 3), 4) 번을 인용한다. 

그 다음 아래 항목들을 추가로 기술한다.

5) 부광메티마졸정 5 mg은 1정당 39원이고 메치론정 4 mg

은 1정당 96원입니다. 단순착오로 인해 조제한 메치론정 

4 mg이 더 비쌉니다.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변경

     

Fig. 2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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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Fig. 12 ②, 약학정보원에서 약

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 가격 등을 캡쳐하여 

첨부).

6) 외형상 크기, 모양, 색깔이 유사해 단순착오가 있었습니

다(Fig. 8 ①, 약학정보원에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 가격 등을 캡쳐하여 첨부).

사례 2. 스틸녹스CR정 6.25 mg을 스틸녹스CR정 12.5 mg

으로 조제한 경우

먼저 전술한 범용항목에서 1), 2), 3), 4), 5) 번을 인용한

다. 스틸녹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5)번을 인용할 수 있

다. 그 다음 아래 항목들을 추가로 기술한다. 

6) 같은 회사의 똑같은 명칭의 제품이고 함량만 다르기 때

문에 혼동을 하여 단순착오가 있었습니다(약학정보원에

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가격 등을 캡쳐하

여 첨부)

7) 스틸녹스CR정 6.25 mg은 1정당 321원이고 스틸녹스CR

정 12.5 mg은 1정당 323원입니다. 단순 착오로 조제한 

스틸녹스CR정 12.5 mg이 더 비쌉니다.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나는 상황에서 고

의적으로 변경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Fig. 12 ②, 약학

정보원에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 가격 등

을 캡쳐하여 첨부).

8) 최근(6개월~1년) 조제자료를 살펴보면 혹은 최근 OO병

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함량이 12.5 mg으로 처방된 것

이 대부분이고 함량 6.25 mg으로 처방된 사례는 드물어

서 착오가 있었습니다(Fig. 12 ①, 조제통계자료 첨부).

사례 3. 스틸녹스CR정 12.5 mg 30개 처방을 스틸녹스CR정 

6.25 mg으로 조제한 경우

 먼저 전술한 범용항목에서 1), 2), 3), 4), 5) 번을 인용한

다. 스틸녹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5)번을 인용할 수 있

다. 그 다음 아래 항목들을 추가로 기술한다. 

6) 같은 회사의 똑같은 명칭의 제품이고 함량만 다르기 때

문에 혼동을 하여 단순착오가 있었습니다(약학정보원에

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가격 등을 캡쳐하

여 첨부).

*단순착오로 인해 조제한 약이 더 싼 경우에도[처방약과 

조제약 간의 보험약가 차액×총 개수] 금액이 몇천원 

이하에 불과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단순착오임을 증빙

할 수 있다.

7) 스틸녹스CR정 12.5 mg (323원)을 스틸녹스CR정 6.25 

mg (321원)으로 조제하였을 때 발생하는 약제비 차액은 

60원에 불과해 경제적 이익을 노렸다고 보기 어렵습니

     

Fig. 4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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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12 ②, 약학정보원에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

칭, 함량, 약가격 등을 캡쳐하여 첨부). 

8) 최근(6개월~1년) 조제자료를 살펴보면 혹은 최근 OO병

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함량이 6.25 mg으로 처방된 것

이 대부분이고 함량 12.5 mg으로 처방된 사례는 드물어

서 착오가 있었습니다(Fig. 12 ①, 조제통계자료 첨부).

     

Fig. 6                                                      Fig. 7

     

Fig. 8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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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현대테놀민정 50 mg (187원) 90개 처방을 대우아

테놀올정 50 mg (88원)으로 조제한 경우 

먼저 전술한 범용항목에서 1), 2), 3), 4) 번을 인용한다. 

그 다음 아래 항목들을 추가로 기술한다.

5) ‘아테놀올’이란 동일 성분, 동일 효과의 제품이고, 회사

만 달라 착오가 있었습니다(약학정보원에서 약의 사진, 

     

Fig. 10                                                      Fig. 11

     

Fig. 12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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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가격 등을 캡쳐하여 첨부). 

6) 최근(6개월~1년) 조제자료를 살펴보면 혹은 최근 OO병

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아테놀올 성분의 약으로는 주로 

대우 아테놀올정 50 mg이나 로테날정 50 mg 처방이 나

오고 현대 테놀민정 50 mg은 처방된 적이 드물어서 착

오가 있었습니다(Fig. 12 ①, 조제통계자료 첨부). 

7) 외형상 크기, 모양, 색깔이 유사해 단순착오가 있었습니

다(Fig. 8 ①, 약학정보원에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가격 등을 캡쳐하여 첨부). 

사례 5. 처방에 없는 약인 코싹엘정을 한 정씩 추가로 조제

한 경우

먼저 전술한 범용항목에서 1), 2), 3), 4) 번을 인용한다. 

그 다음 아래 항목들을 추가로 기술한다. 5) 코싹엘정(151

원)을 추가로 조제하게 되면,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1원×총개수]의 손실이 나는 상황

에서 고의적으로 변경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Fig. 12 ②, 

약학정보원에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가격 

등을 캡쳐하여 첨부). 

6) 최근(6개월~1년) 조제자료를 살펴보면 혹은 최근 OO병

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코싹엘정 처방이 총 몇 건으로 

매우 많아서 업무가 바쁜 와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Fig. 12 ①, 조제통계자료 첨부). 

사례 6. 씬지로이드정 0.1mg (35원) 60일 처방을 페니라민

정 2 mg (15원)으로 조제한 경우

먼저 전술한 범용항목에서 1), 2), 3), 4) 번을 인용한다. 

그 다음 아래 항목들을 추가로 기술한다. 5) 씬지로이드정 

0.1 mg (35원) 30일 처방을 페니라민정 2 mg (15원)으로 조

제하였을 때 발생하는 약제비 차액은 1,200원에 불과해 경

제적 이익을 노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Fig. 12 ②, 약학정

보원에서 약의 사진, 제조회사, 명칭, 함량, 약가격 등을 캡

쳐하여 첨부). 

6) 최근(6개월~1년) 조제자료를 살펴보면 혹은 최근 OO병

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페니라민정 처방이 총 몇건 몇정

으로 매우 많고, 씬지로이드정 처방은 몇건 몇정으로 드

물어서, 업무가 바쁜 와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Fig. 12 

①, 조제통계자료 첨부). 

고찰 및 결론

약사의 단순조제실수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보건소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빙자료

를 제출하느냐가 무죄여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경기

도 부천지역에서는 2017년 3월 현재 두 건의 단순조제실수 

사건이 검찰까지 이첩되었고 본론에 서술한 내용처럼 대처

한 결과, 모두 무혐의로 판결났다. 요컨대 약사가 단순조제

실수임을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적절히 수집하여 제시

하는 대처방법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보건소의 

사실확인서와 경찰조서를 쓸 때, 실수나 착오로 인한 단순

조제실수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

거들을 제출하면 무혐의로 판결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소와 경찰, 검찰의 행정력을 낭비

해가며 변경조제 고의범으로 약사를 몰아갈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원칙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

이지 과실까지 고의로 몰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불기소 판결문에서도 약사법에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과실

범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일반

적인 변경조제와 단순조제실수를 구분할 필요성을 인정하

여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상에서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법적대처는 최종적으로 

약사법에 단순조제실수 조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사

실이 명확해졌다. 그 방법은 처방의 변경 및 수정을 다루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제16조에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대로 단순조제실수를 정의한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

적이며 합리적이다.

예)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

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착오로 인하여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한 경우와 구분하여 단순조제실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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